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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천국 

유대인들은하나님께서 옹천지 만물을통치하시고특별히 이스라엘을다스려주시며 메시아의 영광 

스러운왕국으로 역사의 마지막을 이루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미 4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미 오 

래 전부터 이러한 δ싸님의 나리를 천국 이라고 불렀으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함으로써 그 

의 절대권위를나타내는뭇으로 햄’ 높음 ‘권능’ 이리는표현을λ}용했다. 그래서 ‘천국 이라는말 

은세례 요한이나예수께서 처음으로 전파하신 말이 아니라 구빡1유대교로부터 용어를 빌려와서 새 

롭고중요한의미를부여하여 사용하였던 것이대녹 15:2~ 마 21:25， 마 26:6여 그러므로성경에서 해+ 

님의 나리를나타내는모든설명은곧 천국을나타내는 것으로서 때님의 나라는 곧 천국 당F늘나 

라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은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히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대계 1:께. 
또한하나님의 나라는히늘그자체를담고 있으며(빌 3;a:J, 엠 1:3, 2:6, 골 3:1~4)， 주를왕으로모시고 

그를통해서만히늘이 진정한하늘이 된다{시 73:엉，). 이러한하나님 니라의 특성은그리스도의 사역과 

긴밀한관계를맺게 있다. 즉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심 목적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그의 나라를선포하 

시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가능옹}게 만드시는 것， 그리고 마침내 완성을 이루시는 것임을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나리를 선포하시고， 제시장으로서 이를 가능하게 만드시 

며， 그리고왕으로서 그나라를완성하신다는 것을 발견해l 된다. 따라서 천국을 전파승}는 것은그의 

사역 중에서 초반기에 전하신 메시지의 독특한 특성이 된다. 한편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들은 천국’ 

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λ탱해l 않으면서도 천쾌l 관하여 나타내고 있는데， 찌 뿌리는자의 비 

유’ φ}13:3)， ‘포도원 비유3 ψt 21:33) 등이 그것이다 

결과적으로 천국은단순히 히늘이나천%빼 있는나라 혹은%빼에 있을머l시아의 왕국만을밀하 

려는 것이 아니디{덤후 4:18). 또한 현재 이 멍에 존재하는 교회만을 밀하려는 것도 아니대골 1:13, 롬 
14:17). 오히려 ‘천국’ 은 매우 보편적인 표현으로서 하늘로부터 이 땅위에 오셔서 구속을통해서 왕이 

IJJ략S삐삐ιI pj잉l 전 ι긴 과 오I Il-f{ι 17, I (it1 10 : ~ Lf ~ Lf 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속성을 가지고 복음이 땅 끝까지 전따되어져가는 선교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누가뿜’ 에는 빼 그리표꺼써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는 모습01 기록되어 있고， 딴행전’어는 성령 
의 충만힘을 받은 저|지들을 통해서 복음이 명 끝으로 확산되어지는 모습이 가록되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의 본문은 비로소 Ol~엠을 항하여 문을 여는 첫 선교의 메시지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실 성령 ~템 

A낸 후 여람실멤 교회는 폭발떤로 성장했지만 이g엔들을 행뼈 복음을 전뼈는 모습은 했}볼 수 없었다 

퍼므로 오늘의 본문에서 드러난 베드로의 설교는 비로소 여립멤 교회가 모든 족속을 저씨로 삼패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행하는 이농엔 선교의 전환점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베드로가 이농벤인 로마의 백부장 고빌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게 된 데에는 해」님의 간섭하심이 있었 

다 버|드링} 용뻐|서 죽었던 다비다를 대| 살린 휘9징냐에님꺼~ii는 고낼앓i 베드로에게 각각 환상을 보여 

주셨다 그런데 베드로가 보인 태도는 이g엔에 대한 해」님의 관심과 유대인의 차별의식을 역력하게 드러내는 행 

동이었대행 10:1(fv16) 조금 더 엄밀하게 멀R맨， 이 땅의 모든 족속을 항6씬 of니님의 사랑과 이농엔을 배격 

하는 베드로의 유대적인 고집이 충돌하는 사건이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면서 많은 이적과 교훈과 능력을 체험 

하고 성렁 충만까지 븐댔밀11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밭에털이지 잃g펀 베드로의 태도는 우리에게 심각한 경 

고가 된다 그것은 우2.1 역시 놀라운 은혀|와 이적을 많01 체힘했다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따| 않는다면 잠된 종이 

될 수 없다는 시실이다 그러나 마침내 베드로의 이g엔에 대한 차별의A얻 깨어졌고， 그는 더 이상 이농엔과 교제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고낼료의 집에 들어가서 첫 선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버E로의 

이g엔을 위한 첫 선교의 메시X를 통해서 십X씨 맨|서 유대인과 이뿜을 6바로 만딩|는 빠님의 구속언약 

에 대한 놀라운 겨|사를 발견하게 된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01'mJ을 훌h한 설교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는 차별이 없으fi을 전했다. ‘내가 침으로 하나님은 시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5메님이 받으사는 줄 깨딜있도다(34"'35절) 베드로의 설교처럼 

하나님은 시람을 외모로 보사는 분이 아니시대신 10:17, 롬 2:11l. 그분은 인간의 혈통이나 가문， 생김새나 능력， 학 
력이나 기Ef 다른 외적 조건을 바라봐|지 않는다 오히려 뿔은 믿음대로 행하는 떨을 찾으시며， 뼈님을 향 

되시며， 왕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다스리셔서 그 통치가새 멍에 까지 영원히 이어지는 것을 밀핸바 

그러므로오랫동안여러 모양으로 예고되었던 왕이신 예수그리스도께서는전파자가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증거하셨는데때 4:!깨， 먼저 ‘이스라엘 안에 있는왕국’ 에 대하여 밀씀히셨다 즉구원으로이끄 

는 길로예비된 이스라엘 나리를 먼저 소유했던 유대인들이 빼앗길 것에 대해 말씀하셨대마21:때， 또 

한 예수께서는 그리스도 자신 안에 있는왕국 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자기 지신이 하나님의 나리라 

고 밀씀하시면서 그 니라는 개인의 소유가될 수 있음을말씀하셨다{녹π21} 그러므로 이것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왕의 놀리운 사역인 것이다{녹 끄: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패 안에 존재하는왕 
국 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 즉 예수 자신 안에 감추어져 있는 천국윈골 1:13) 가까이 왔으며(口t4:r깨， 

교회의 통치를통동}여 드러나고까 13:괴， 세상의 마지막이 올 때에 드러날것인데， 교회는그때까지 견 

디게 될 것이라고 말씀쨌대마 13:39.49). 그리고 D찌막으로 그란도께서는마지막 때에 도래빼 

될 ‘영광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 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오랫 동안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고되었던 그 

왕국은 마침내 권능으로 임쩨 되고(막 9:])， 아버지께서는 적은무리들에게 주실 것이며(녹 12:3잉， 주 

의 뭇대로 행핸챔에게 허락될 것이대마 7:2]) 이는아벼지께서 주시는심엽이요꿰 5:1O~12)， 유 
업으로받게 될 것이대마25:34， 8:1]). 

a 천국에관한복된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õ\신 중심 메시지는 口f가복음 1장 14절~15절에 잘나타나고 있다. “요한이 잡 

힌 후 예수께서 길댈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갔고하나님 나라가 7~끼왔 

으니회개하고복음을믿으라하시더라’ 그런데비울은이 ‘전국을어떤때는 현재의존재로서설명 

하고탬 14 η， 고전 4:a:J, 골 1:13, 골 4:1]), 어떤 때는 '0 ]래 에 도래할 나라로 말호벼{고전 6:9~10， 갈 

5;2~ 엠 5:5, 살후1:잉. 퍼므로우리는그의 교훈을통해서 천국이 현재의 지금’ 에서부터 번 훗날의 

지금’ 에 이력까지의 모든시간을포함하는니라임을깨닫게 된다. 또한 õl나님의 나라는 단지 이스라 

엘에게 국한되어 도래히는장래의 나라가 아니며 그러한까닭에 비울은유대인과 이빙엔 모두에게 이 
니라를 전파했던 것이대행 a:J:25 행 28:3]). 한편 비울이 2년 넘도록에베소에 거히는동안에 그가행 
했던모든일은두가지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증거하는얄과 하나님의 나리를전파하 

는 얄 이대행 a:J:24, 행 a:J:25). 
그리스도께서는유대인들의 천국 개념 곧 이 땅위에서의 잃에 국한시키는 것을 정면으로 반대하셨 

대녹η:잉~2~ 녹!9:1]).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해l는천국은유대인들이 생잭}는천국개념만가 
지고는제대로 설명할수 없으며φt !9:28， 행 1:6~η， 따라서 우리는복음， 즉천국복음을깨달아 이해 

힘이 펼요õl다 먼저 복음은 오직 δ}니이다낄 1:6~9). 또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으로서 하나님께 

서 복음의 원천이심을 나타내고(롬 1:~ 롬 15:16)，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중재자 

이심을나타낸다{롬 15:!9， 고전 9:12). 그리고 이 복음은은혜의 복음으로서 은혜가복음의 정수곧복음 

의 생명이며(행 a:J때， 구원의 복음으로서 복음이 주는 선물이 구원임을 나타낸대엠 1:13). 뿐만 아니 

라， 이 복음은 전국의 복음으로서 천국0] 복음의 목적임을 나타내괴고전 15:잃J， 영광의 복음으로서 복 

음의 모든 것이 영광으로끝날 것을 말해준다땀전 1:1]). 한편 이 복음은바울과그의 동역자들에게는 
‘나의 복음’이요(롬 16:25， 덤후 2:에， ‘우리의 복음”으로묘사되는데(고후 4:3， 살전 1:잉， 이는모두가이 
복음을전õr는X띔이았음을 말해주고 있다(갈1:]). 

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을 찾으신대받전 H7) 
또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과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2.1스도로 말미멤 행의 복음을 전따 이스라엘 X얀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랜| 그 세려를 반포한 

후에 길델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따된 그것을 너희도 일거니와"(36"-'3떨) 진실로 예수께서는 하나님 

의 아들이시며(요 1:34),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대행 2.36l. 그러므로 그를 입으로 시인하며 부훨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며(롬 10:9),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ε뻐| 오신 목적이대녹 μ3). 
그는 그리스도꺼써 십자7삐서 돌아가셨음을 전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과 십자7삐 달러 

돌아가신 것을 목격한 증인이었괴행 10:39) 부훨핸 후에 Áf십 일 동안 함께 하시며 6비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 
신 것을 모두 들었던 A템이었대행 1:3) 그래서 빠로는 퍼스도꺼써 A밤뭘| 의해 죽임 탱t셨괴행 2:잉:)， 그 

리스도를 장세기의 아브라함과 연결시커서 언g멸 성취하셨음을 말히였대행 3:13,15). 
그리고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넬료에게 진하였다 “해」님이 사흘 E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40 

젤 그는 고넬료에게 선교적 메시X를 전해| 전어|도 그리스도의 부웰| 대뼈 예루살맴| 있는 이들을 항해서 

증거했대행 224, 31"'32) 그맨로 복음은 꼬|스도의 죽으뿜로 인한 죄사함과 더불어 부훨로 멜!임은 죽음 

의 권세로부터의 승리를 포힘면까도 효)cf.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고낼료의 가정에서 그리스도꺼써 심판날의 재판장으로 오실 메시0101싶을 증거했다 우 

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지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01 사림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힘을 받는다 하였느니 

라(행 1042"'43). 그리스도는 E짜 산 지와 죽은 자 모두를 심E념빌 재판ε베시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는 것 
은 멸밍으로부터 구원에 이르는 길이며(행 16:31)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묘념냄 그리스도 예수 
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와 그의 말씀을 전파해야 흔H二H딩후 4:1'"낀 

빠로의 이러한 설교는 오늘날 선교에 동침하과 하는 모든 멸이 공통걷로 전해야 할 메시7\19. 신앙고백 

이어야 흔빠. 왜L며땐 우리가 퍼스도의 백성이 된 것은 빠로의 설교처럼 6메님께 우리를 밸없01 대얘이 

요 여바 꼬|스도를 봐땀셨71 때문이며， 주꺼써 우리를 위뼈 십자째| 달려 될Pμm 부훨때서 우리의 영 

원한 구주가 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2천 년 전의 베드로의 선교적 메시지는 오늘닐때|도 동일한 우리의 신앙고 

백이요 전해야 할 모든 신자들의 메시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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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d (John 6:52",58) M 
" ... Trulκ truly, I say to you, unless you eat the flesh of the Son of Man and drink His blood, 

you have no life in yourselves. He who eats My flesh and drinks My blood has eternallife, and 

I will raise him up on the last d따' .... 

TodoY’s cha뼈 begins with the story of the miraculous 

feeding. A very lar’ge crowd had followed J esus across 

the 5ea of Galilee because they had seen Him heal the sick. 
A little boy gave J esus 5 barley loaves and 2 fish , and with 

that He fed all 5,000 people, leaving 12 baskets of leftovers. 

The crowd realized His power and wanted to make Him king, 

but J esus perceived their’ intentions , and escaped to a 

mountain alone. Everyone was looking for Him, even His 

disciples , who finally found Him walking on water’ in the 

middle of the night toward their’ boat that was alr’eady three 

or four miles offshore. In the morning, the crowd followed 

and found Him on the other’ side of the sea. They began 

asking Him questions, and Jesus began answering them. The 

J ews in the crowd didn’t under’stand His answers; they didn’f 

like His preaching. They started grumbling and ar’guing with 

each other over what J esus was saying. 

J esus talked about His sacrificial death on the cross. he 

told the crowd, “I am the living bread that came down out of 

heaven; if anyone eats of this bread, he wi" live forever; and 

the bread also which I will give for the life of the world is 

My flesh"(v. 51). Well , the Jews in the cr’owd couldn’t handle 

this information. They started wondering, "How can this man 

give us His flesh to eat?" Jesus explained the secret, “Truly, 

truly, I say to you, unless you eat the flesh of the 50n of 

Man and drink His blood, you have no Iife in yourselves" (v. 

53). 5adly, this wonderful truth only confused them more. 

Does it trouble you? 50 many people love J esu.s and want to 

follow Him; they even believe the Bible is the Word of God. 

50me even have experienced or benefited from His mirac/es, 

1 i ke the crowd above. Yet , they sti 11 don’t gr’asp the 

significance of His flesh and blood. They r’eally don’t think 

J esus is the Messiah. 

Today is Holy Communion day. We are going to partake in 

eating the flesh of the 50n of Man and drinking His blood. 

Do you have any arguments? Do you really believe in this 

ritual? Jesus said, “He who eats My flesh and drinks My 

blood has eter’nal life, and I will raise him up on the last 

day"(v. 54). Can you see how important this Holy Meal 

actually is? The flesh and blood of J esus brings eternal life. 

The flesh and blood of J esus raises the dead to life. Come 

on people , this is the place where your faith finds 

nourishment. 

Before Jesus discussed the Lord's 5upper, He explained to 

the crowd that He had come from heaven(v. 51). Do you 

believe it? Do you believe that Jesus existed in heaven 

before His birth? Do you believe that He is the 50n of God, 

who died on a cross for your salvation? My friends , today’s 

Bible ver’ses are asking you do you believe it? Does J esus 

really exist in your life , or is He just part of your 

imagination? He said, “For My flesh is true food , and My 

blood is true drink"(v. 55). Is His flesh and blood true to you? 

Is His flesh and blood really necessary for you to have 

eternallife? 

Let’s take this a little deeper. Jesus said, "He who eats My 

flesh and drinks My blood abides in Me, and I 'in him"(v. 56). 

Amen. Do you live in Jesus? Does He live in you? He said, 
“ As the living Father’ sent Me, and I live because of the 

Father, so he who eatsMe, he alsowill live because of Me"(v. 

57). The reason Jesus came, His purpose, was to give us life. 

Only He is the 5avior’. Only He has life to give, “In Him was 

life, and the life was the Light of men"(Jn. 1:4). Amen. My 

friends , onlyin Jesus is there life. He is the life, “For just 

as the Father has life in Himself, even so He gave to the 50n 

also to have life in Himself"(Jn. 5:25). Amen. He is the 

5avior. The power, purpose, and grace of God was granted to 

us in Christ J esus from all eternity , “ but now has been 

revealed by the appearing of our 5avior Christ Jesus, who 

abolished death and brought life and immortality to light 

through the gospel"(2 Tim. 1:10). Amen. 

J esus' flesh is real food , and His blood is real drink. They 

are the elements God has chosen to use for the gift of 

eternal life. Your personal faith is necessary to receive 

God's gift in Christ Jesus. Are you willing to join now in the 

Lord's 5upper? Come, all who believe that His flesh and 

blood will raise you on the last day, and make you live now and 

forever. Amen.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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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훌 쭈월 설교 

실파t 표{ 요 6:52-5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펴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 

예수의주변에있는자들 

오늘의 본문이 속해 있는 요한복음 6장은 놀라운 기적으로 무리를 먹이신 이 

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매우 큰 무리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예수를 따라 

왔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었습니 

다 어린소년이예수께보리먹다섯개와물고기두마리를드렸고，예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오 천 명을 먹이고 열 두 광주리에 담을 정도로 남기셨습니다. 

군중들은 주님의 능력을 깨달았고 주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의도를 알아차리셨고 그들을 떠나 홀로 산으로 피하 

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주님의 제자들도 찾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미 그곳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한밤중에 해안으로부터 3~4마일 떨어진 바다 한 가운데서 자 

신들의 배를 향하여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 바다 건너편 

으로 갔습니다. 아침이 되자 예수를 따라다녔던 무리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주 

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 질문하기 시작했고， 예수께서는 그들 

에게 대답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무리들 가운데 유대인들은 주님의 대답을 이해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주님의 설교를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투덜거리 

기 시작했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놓고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살과 피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 

예수께서는 십자7t에서 자신이 당하실 희생적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 

다.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먹이니 사람 

이 이 먹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먹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51절). 군중들 속에 섞여 있었던 유대인들은 주님의 교훈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 

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떠2절) 예수께서는 말씀에 

숨겨진 비밀을 설명해주셨습니다. ‘패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 

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 

라!'(53절).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놀라운 진리는 오히려 그들을 더욱 혼란스럽 

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말씀을완전히 믿지 못하고， 혼란스러워 하 

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사랑하며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 

씀임을 믿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따랐던 군중들이 체험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을 경험하거나 유익함을 맛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 등장하 

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피와 살의 의미에 대해 파의P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명의양식 

오늘은 성찬예식을 거행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인자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예식에 함께 효썩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 

스도에 대한 혼란이 있습니까? 또는 이 예식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정말 믿고 계 

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54절). 이 거룩한 만찬이 실로 얼 

마나중요한것인지 알고계십니까?우리가함께 먹고마시게 될 예수의 살과피 

는 영생을 가져옵니다 예수의 살과 피는 죽은 자를 일으켜서 생명에 이르게 합 

니다. 성도 여러분， 나아오십시오. 성찬의 식탁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여금 영 

혼의 양식을발견하게 하는장소입니다. 

예수께대한믿음 

예수께서는 군중들에게 주의 만찬에 관하여 말씀해1기 전에， 자신은 히늘로 

부터 내려왔다고 설명하셨습니다(51절).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이 세/엠l 태어나시기 전에 히늘에 계셨던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ηt?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성경 본문은 여러분을 향하여 
이것을 믿느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들어 

와 계시는 분이십나까 아니면 단지 여러분의 상상의 측면에서 존재하시는 분이 

십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 

다’ (55절). 주님의 살과 피가 여러분에게 참된 것입니까? 또한 여러분은 그의 살 

과 피가 진실로 여러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여기 

십니까? 

유일하신구원자 

성찬에 대하여 조금 갚이 있게 다루어봅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패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떠6절). 

아멘. 여러분은 예수 안에 계십니까? 또한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주 
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실L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57절). 예수께서 

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세주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생명을주시는분입니다. “그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사 

람들의 빛이라!'(요 1:4). 아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 

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요 5:26). 아멘. 그분은 구세주이십니 
다.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목적과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 

신지라’(팀후1:10) . 아멘. 

믿음으로나아감 

예수의 살은 참된 음식이며 그의 피는 참된 음료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 

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끄} 사용하신 선정된 요소들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 믿음은그리스도 예수안에서 하나님의 선물을받는데 필수적인 것입니 

다. 지금 주의 만찬에 진정으로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나아오 

십시오. 주의 살과 피를 믿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죽음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 

리고지금뿐만이아니라영원토록생명을누리게될것입니다.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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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고도 기나긴 여정이었다. 그동안 여 

러 번 다녀왔었는데 이렇게 두렵고 떨 

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팀장 

으로서의 책임과 부담감 때문인 것 

같다. 준비기간 동안 그 어느 때보 

다도 많은 기도를 하였건만 아직도 

믿음이 적어서 일까? “ ...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 

l ￥~행F ""~~J 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20) 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이 계신데 무슨 걱정인 

” ‘ 자싸 l 앨i훨識鎬籃뿔..""， 가! 147개팀중첫번째팀이다보니교회의 
기도와 성원을 한 몽에 받고 30시간 만에 도미니카 

에 도착했다 무엇보다도 연로하신 권사님 두 분과 집사님 한 분의 건강을 염려한 것 

은한낱나의 기우였다. 도미니카사람들이 아무런 희망도장래 계획도 없이 먹고즐 

기는 데만 열심을 다하여 산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 영흔들이 안타까워 이처 

럼 달려오지 않았는가. 도미니카 사람들은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있다. 하지 

만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세주이신 것을 모른다. 그저 막연하게만 알고 있는 그들에 

게 전하여야 한다. 독생자 예수께서 나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심 

을 믿어야 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인 우리가 이처럼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그러나 그들은 무엇인가 현실 

적인 빵이나돈을 원하였다. 우리는그들을향하여 은과금은내게 없거니와오직 나 

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길로 갈 수 있음을 전하였다. 그들이 복음에 

아벤으로 화답하는 모습은 분명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었다. 돈이나 물질은 잠깐이 

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전하는 대원 

들을 볼 때， 우리가 복음 외에 다른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감사하였다. 

이번주줄발σ는섣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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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팀장 선교지 일자 

11교구 2지역 장철환 인도 4월 29일-5월 7일 

12교구 5지역 정원근 카자흐스탄 4월 29일-5월 9일 

17교구 13지역 진학래 몽골 4월 28일-5월 9일 

6교구 1지역 이실호 인도 5월 1일-5월 9일 

7교구 6지역 송두섭 방글라데시 5월 1일-5월 8일 

7교구 7지역 이인광 불가리아 5월 1일-5월 10일 

12교구 1지역 강태영 인도 5월 1일-5월 12일 

12교구 3지역 함철주 인도 5월 1일-5월 12일 

연'XH ).1역중El 전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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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교구 3지역 

17교구 15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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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안석현 4월 21일-5월 1일 

4월 21일-5월 2일 유상태 

하냐님의열검 

지난 주 몽골팀에서 성수， 장안평 전도집회를 했다. 한달 동안 기도하고 준비했 

는데 막상 토요일이 되자 모든 상황이 어려워졌다. 하루 종일 비가 와서 전도하기가 

힘들었다. 찬양팀이 타고 오려던 차는 방전이 되어 늦어졌다. 집회 시작 시간이 다 

되었지만 몽골 사람들은 거의 오지 않았다. 빗속을 뛰어 다니며 마음속에 조급함이 

생겼다. 모든 준비를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마음속 
에 불안과 절망감이 찾아왔다. 그런데 연이어 찬양팀이 도착했고 빗속에도 불구하 

고 몽골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감사한 것은 참석한 인원의 절반이 전도되어 

온 친구였다는 것이다. 그들과 함께 찬양하고 사랑의 포용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도집회를 마치며 돌아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 

이 핑 돌았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간적인 열심만 믿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낙담하는 나의 불신앙을 회개하였 

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영혼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멈추지 않으셨다. 우 

리가 약할 때에 강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만 바람으로써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더욱 풍성하고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찬양합니 
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 

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 

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사 9:7). 

(윤정훈전도사) 

도비니따를 [~념안서 

-tp . ‘ 
장 용 희 (집사， 16교구 6지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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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선교의 인도자， 지역장 썽 

작년에 체코로단기 선교를갔을 때，통역비가너무비싸통역을쓸수가 없었습니 

다. 통역없이 일대일 전도를 하다보니 ‘이것이 바로 진짜 전도구나’ 싶었습니다. 내 

짧은 언어로 전한 복음에 그들이 반웅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으로 단기 선교를 가기로 하 

면서부터 일대일 전도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팀원들에게 일대일 전도를 생각하며 

언어훈련을 정말 잘 받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 모든 팀원들이 매우 열심히 하셨습니 

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 전도지를 다 외우는 것이 힘드셨을 텐데 다들 즐거운 마음으 

로 열심히 하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위임 목사님과 지역장들과의 면담 때， 목사님 

께서 매일 성경을 1장씩 읽고 느낀점을 한줄이라도 써보라고 하셨습니다. 한 동안 

고민하다가 결심하고 해보니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가서도 팀원들과 

함께 매일 아침 경건회 시간에 사도행전을 3장 씩 읽고 나눌 예정입니다. 사도행전 

에는 성령의 역사하심 ， 말씀을 전하다 고생하는 것， 낙심되는 순간들 등 우리가 선교 

를 하면서 겪게 될 일들이 다 나와 있어 많은 은혜와 용기를 받습니다. 카자흐스탄 
카라간다를 기점으로 해서 주변 지역으로 일대일 전도를 나 

갈 예정인데， 경찰들의 방해가 예상됩니다. 많은 기도 부탁 

드립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다 끝마 
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카자흐스탄카라갇다μ궐29을/-5월 9맡 

1.31f2E1Q를 기칩으로 때서 여러 지역으로 전도를 니갈때 주님이 

예장01슨I X/엌으로 갈수 gl도록 정원근 
12쿄구 5지역장 2 대원들이 상렇 중Ef은알 은씩담대이복음 증거말수 gl도록 

3. 연지에서도와주는 동엌자를E날수 gl도록‘ 

(엉정성기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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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21를 새롭거l 하서는 주님의 은혜 

김 창용(신흔가정부) 

활讓聽!!1! 올해 우리 가정은 새벽예배， 가정예배 ， 성경통독을 실 
천하려고 한다. 이 세 가지 사항은 작년에도 계획했지만 온 

전하게는 실천하지 못했다. 물론 올해도 작심한 지 4개월 
이 다 되어가지만 온전하게 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확실 
히 작년보다는 진보가 있다. 

‘~ 
많! 

e 새벽예배를 드리기 위해 아침에 좀 더 자고 싶은 생각을 

떨치고 일어나는 일이 제일 힘들다. 하지만 새벽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눈물로써 간구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많은 도전을 받는다. ‘그 동안 내가 잠들어 있는 시간 

에도 이 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면 
서 ‘내가 신앙의 경주에서 많이 뒤쳐지고 있었구나.’ 하고 반성을 하고 나를 다시 한 
번 추스르게 된다 1월부터 창세기 읽기를 아내와 똑같이 시작했는데 ， 서로 얼마만 

큼 읽었는지 확인하면서 보다 더 많이 읽게 된다. 성경을 경쟁하면서 읽는 것이 좋다 
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라도 성경을 읽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 
다운 일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영적 훈련들을 하다보니 점차적으로 가정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 
다. 다투는 모습도 거의 없어졌고 여러가지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다. 내가 애써 인간적인 힘으로 그것들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것이다. 

고기를 즐겨 먹는 사람은 더 질 좋은 고기를 찾기 마련이고 양질의 고기 맛을 본 
사람은 그 다음에도 그 양질의 고기 맛을 찾을 것이다. 신앙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체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도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깊은 맛을 찾을 것 
이라 생각한다. 삶 속에서 주님 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나면 더 주님께 나아가고 그 
분과 통행하는 삶을 누리려고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은 “우 
리를새롭게 하시는분”이시기 때문이다. 

X칩， 쑤εl 초 ￥ 승으l ι} 죠 @ 

많은 성은이등이 단l ( 선교를 다녀와 추닝으I 역사하며(ilf 복응으l 능력응 처l헝하교， 

성숙해진 요습요료 깐증과 깐요등을 풍어놓는다. 그들의 깐증과 깐요등응 통해 복응으l 
소영을 C샤l 흘아보고 올 한 해으I 단l(선교를 계획tH 보자 

단기선교를 다녀오기 전에는 선교란 어떤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들만 가는 것이 
기 때문에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선교를 다녀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 팀은 작년 12월 28일부터 올 1월 7일까지 인도 뭄바이에 갔었다. 우리는 대 

학가를 위주로 사역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힌디어가 아닌 영어로 준비했었는데， 막상 
가보니 대학가에도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았다. 그리고 대학 안으 

로 쉽게 들여보내 주지를 않아 많이 애태웠다. 그래서 우리는 방법을 바꾸어 3개의 

조로 나누고， 축호전도와 노방전도를 실시했다. 사역 후에는 매일 밤 모여서 예배드 

리고 하루 동안의 사역이 어떠했는지를 나누면서 더 많은 것을 배워 더 열심히 사역 

에 임하곤했다. 힘든일들도많았지만팀원들모두잘참아주고서로협력해서 감사 
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예상을 뒤엎고 주님의 방법으로 복 
음을 전하게 하셨다. 부끄러운 마음이지만 선교지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들 

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할까 하는 마음이 들었었는데 ， 복음을 듣고 영접기도까지 하 
고 주님이 구주이심을 시인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 

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설마’라는 것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나의 믿음 없음을 스스로 질책했다. 

단기선교를 통해서 이 러한 것들을 깨닫게 되어 감사 

하다. 

다음에 갈 때 바라는 게 있다면좀더 준비된모습 

으로 선교에 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집회와 노방 

전도 퉁에서 복음 전할 때 꼭 필요한 말들을 경우별 

로 많이 연습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다. 또， 좀 

더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팀원을 좀 더 빨리 구성해서 

서로에 대해서 알고， 기도하고， 이해하는 시간이 충분 

했으면한다. 

구세훈(대학부) 

(선연주기재 

냐의 찬양， 냐의 예배 
김 지 호(핸드벨단원) 

주일학교 같은 반 친구가 핸드벨 찬양대에서 봉사하는 형을 기다려야 한다고 해 

서 핸드벨 실에 같이 갔다가 특별한 음악적 재능 없이도 핸드벨 단원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고， 바로 지원했습니다. 예전에는 오디션을 통해 단원을 선발했는데 ， 감사하 
게도 제가 핸드벨을 시작할 즈음 찬양할 맘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핸드벨 단원 
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어서 부족한 제가 핸드벨 단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핸드벨 연주가 찬양이 아닌 그냥 연주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주가 아닌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대화가 많이 필요해요. 특히 가사를 잘 모르는 찬송 

은더욱그래요. 주님과의 교제를통해서 연주가마음의 고백이 되면큰은혜가 되지 

만 그렇지 못할 때는 마음도 무겁고， 마음만큼이나 벨도 무겁게 느껴집니다. 
핸드벨 단원으로서 예배의 감동을 말한다면 찬양대의 찬양을 가까이에서 듣는 것 

입니다. 찬양대의 찬양을 그렇게 가까이에서 듣는 것은 핸드벨만 가능하거든요. 핸 
드벨 단원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온 회중이 다같이 찬양하고， 주기도문 외우 
고， 말씀 읽고， 설교 들으며 아멘할 때 가장 감동이 됩니다. 다같이 일심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것과 또 그 가운데 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 
는 음악적으로도 부족하고 영적으로도 부족합니다. 특히 기도로 준비하지 못할 때 
이런 부족함을 더욱 절실히 느껍니다. 이런 저에게도 예수님은 소망이 되십니다. 예 
수님을 빼 놓으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결국 무의미하게 다가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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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공식적으로 성경이 아닌 인간중심의 교육을받고자라왔기 때문에 인간 

을 중심으로 성경과 주님을 바라보려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윤리에 대해서 배운 바 

는 선악을 구분하는 기준드로 사용되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까지도 흔들 수 있다. 학 

교에서는 윤리란 ‘인간이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할 도리’ 라고 가르친다. 이런 교 
육 때문에 윤리적인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며 윤리적이지 못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 
는 사고가 우리 안에 자리잡았다. 심지어 참 성도인가 아닌가도 윤리성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성경은 성도란 ‘인간이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할 도리’ 를 지키 
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 (고전 1:2)이라고 말한다. 

거룩과관리의관계 

‘거룩’ 과 윤리는 멜 수 없는 관계이다. 보통은 ‘윤리=율법’ 의 공식을 적용시키지 

만 세상이 윤리를 ‘인간이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할 도리’ 라고 정의한다면 성경은 
거룩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성도가 마땅히 취해야할 조건’ (요 17:17 ， 19)이라고 

정의하는바， 어떤궁극적인 것에 이르기 위한조건이라는의미에서 둘은같다. 또한 
윤리적인 사람의 겉모양과 거룩한 사람의 겉모양은 서로 비슷하다. 이들은 다른 사 
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불우한사람들을돕고，진리를위해 자신을 희생한다. 

거룩과 균리의 근본적 자이 

그러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윤리적 인간은 자기 스스로 윤 

리적 인격체가 되려 한다. 그러나 거룩한 사람은 ‘자신은 근본적으로 거룩해질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여진 사람들’ (요 17:22)이다. 그러므로 윤리 
적 인간들이 겸손해하는 것은 ‘모양으로서의 겸손’ 이지 실제로 자신들의 무력함과 
무의미함을느끼는 것은아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케 된자들은주의 은 
혜를 입은 것이므로 겸손할 수밖에 없다. 또한 행위에 있어서도 다른데 ， 윤리적 인간 
은 선한 행위를 할 뿐 다른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 그 행위를 통해서는 영원할 
수도 완전히 선해질 수도 없다. 그러나 거룩한 사람들은 눈에 띄게 다른 모습이 있는 
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요 17:18 ， 2이. 이 행위는 다른 사람들 역시 하 
나님 앞에서 완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만든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하는 것 
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증해주시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떠한가? 거룩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윤리적 모양에만 머물러 있지 않 

는가?윤리가우리에게 해 줄수 있는 것은아무 것도 없다. 비슷해 보이지만근본적 

으로 다르다. 교육에 의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깔려있는 이 의식을 무너뜨리지 못 

하면 올바른 눈으로 성경을 바라볼 수 없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혹은 과정 속 
에서 우리의 모든 잣대와 인간 중심의 지식을 십자가에 못박아야 한다(골 2:20). 

(권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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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흥과 U눔 

이젓이나으l 찬씀이요 

,. 푹빨~I 사멸하는 한송과 그 한송빼서 어a렌 흔해좋 발는지 받쏟혜 주새슐. 
제가 가장 사랑하는 찬송은 133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입니다. 이 찬송을 특별히 사 
모하는 이유는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주시고 사 

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라는 3절의 7}.사와 과 
거와 오늘 그리고 영원 무궁히 변치 않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찬OJ=한다는 후렴부분 
의 가사가 항상 나에게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도마처럼 때론 주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베드로보다도 더 많은 허물이 있지만 주 

님께서는 항상 용서하시고 조용한 가운데 저에게 구속의 확신을 주시며，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 무궁할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1. 어형채 샌앙생웰쓸 하채 훌l였는지 받휴혜 주)..~~. 
어릴적부터 가족 모두 예수를 믿었지만 제가 구원의 확신을 처음 가진 것은 충현교회 
고등부 시절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 잠시 의심하고 갈등한 

적이 있었지만， 주님을 진심으로 믿게 된 그 순간 이후로부터는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을 할 수 있었지요. 그리고 당시(고등부 시절) 제가 주님께 받은 달란트는 목소리라고 
생각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악을 전공했 

습니다. 

τ. 써현 π}츄e훌 첸~lir~는지 받씀혜 주새~. 
마음 속에 항상 간직하여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거은 나를 사랑하사 나 

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 
에서 사는 것이라’(갈 2:2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냐.71중채똑쓸받쏟쐐주새용. 
주님께서는 주님을 찬양하며 찬뽑 널리 보급하라는 사 

명을 제 마음 속에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너무 부족합니 

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 
요 

樓 J.HJ/:족을소개압니다 …· 

이상주집사 

실로암 찬g때 솔로이스트 

(엄혜원기재 

‘SI 딛l 엉’정도를 소개합니다 

교회에 나오기 전에는 부모님에 의해 잘 알지도 못한 

채 절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집에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겼고 사단이 나를 계속 쫓아 다니는 것 같아 힘들었습 

니다. 그러던 어느날꿈에 성경책을선물로받았는데 성 

~([ y 경의 어딘지 ， 몇 장 몇 절인지는 모르지만 “너는 내 안에 
~ .. "r 있다” 라는 문구가 보여 교회에 나가고 싶고， 주님께 기도하 

고 싶었습니다 그 후로 저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는 것 

을 느끼고 교회에 나왔으며 ，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모든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 

고 밝은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의 두 아이도 영아부와 유아부에서 양육받 

고 있습니다.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살아 계심을 느끼며 ， 나를 위해 십 

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새가족부에 새로 오는 성도들의 소개시간이 기 

억에 남고 성도들이 새로 오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참니다. 
(효택정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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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김성철 3 청년2부 신광철(4) 1453 최민국 12 챙년2부 이실호(이 1471 유영민 19 청년2부 유재춘(4) 
436 강은주 3 청년2부 박원화(4) 1454 김현숙 12 청년1부 김종회(13) 1472 황혜정 19 청년2부 이서륜(1 1) 
437 김영범 3 청년2부 이순현(4) 1455 송영석 12 청년2부 송순호(12) 1473 오은주 19 청년1부 문경안(17) 
438 민주영 3 청년2부 김정혜(4) 1456 김선희 12 청년2부 조청자(12) 1474 한혜란 19 청년1부 융성 열(6) 
439 허동순 6 장년2부 박숙경(17) 1457 송주연 12 청년2부 송순호(1긴 1475 최윤정 19 챙년1부 
440 김현익 7 청년2부 전종일(5) 1458 변기현 13 장년2부 변경희(1긴 1 476 -강유진 19 대학부 최영득(17) 
441 권혜경 8 청년1부 박춘근(8) 1459 강경민 14 청년1부 박경희(14) 1477 허미나 19 대학부 이세영“) 
442 박혜경 9 청년1부 소길순(11 ) 1460 강경숙 14 대학부 김영환(14) 1478 노성환 19 대학부 김요한(14) 
443 전용회 10 청년2부 장진영(1기 1461 채연옥 15 청년1부 진학래(1끼 1479 강현우 19 대학부 이찬휘(1 ) 
뼈4 최한글 10 고둥부 최영순(17) 1462 하명숙 16 청년2부 김금자(16) 1480 노남진 19 대학부 합철주(1긴 
445 허융신 10 장년1부 1463 한미현 16 챙년2부 한애현(1 2) 1481 김준기 19 대학부 최호일(15) 
뼈6 최시종 10 장년3부 신전수(2) 1464 박기준 17 장년3부 장숭규(2) r 482 정재영 19 대학부 김효연(4) 
447 황종욱 11 장년3부 권명옥(4) 1465 신교선 17 청년2부 1483 최장원 19 대학부 김상혁(17) 
뼈8 홍종금 11 장년2부 권명옥(4) 1466 이병혁 17 청년2부 장병준끼 1484 이예솔 19 중풍부 
449 황유정 11 청년1부 권명옥(4) 1467 김윤숙 17 청년2부 김용석(7) 1485 박서회 19 중퉁부 곽기영(1끼 
450 황유숙 11 청년1부 권명옥(4) 1468 민경주 19 에바다부 1486 이숭현 15 청년부 
451 황유정 11 대학부 권명옥(4) 1469 박동진 19 에바다부 이태호(19) 1487 이숭용 15 대학부 
4S2 강한미 11 청년2부 남숙자(11) 1470 김기표 19 청년2부 권정원끼 

짧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본당 203호 새기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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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gI럼사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 

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 

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 6:8). 

이 말씀에서 바울은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눔니다. 육 

체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바울 뿐 아니라 성경은 

모든 사람을 그렇게 두 부류로 나둡니다. 이것은 흑백 

논리이며 이분법적 사고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 

니다만， 영의 세계를 정말 알고 있다면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죽어서 지옥을가든 

가 천국을 가기 때문입니다. 그 중간 단계에서 머무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육에 속한 자인지 영에 속한 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교회 참석 

여부로 구분합니까? 선행의 정도로 구분합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 

람으로 나늄니까?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 

다. 성경은 극단적인 척도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 

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만이 구원을 준다는 것을 믿고 전하는 자는 십자가를 자랑하 

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거기에 무엇인가를 덧붙이는 사람은 

십자가를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이 얼마나 명료하고 정확한 검사입니까? 그러나 이 

두 부류를 구분하는 데는 좀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 
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고전 2:2)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울만이 행한 특별한 결심이 

아니라 성도라면 당연히 해야 할 고백 입니다. 본래 사람은 십자가를 부인하거나 거 

기에 무엇인가 덧붙이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인정하변 인간은 아무런 

공로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알았으니 이제 더 높은， 

혹은 구체적인 것을 찾아보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적인 생각들과 방법들을 

십자가 안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과 방법이 들어가는 순간 십자가 

는 변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으며 십자가 외에 

는 알지도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도에게 십자가는 모든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 

기부터 계시록까지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동강령이나 

멋붙인 실천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법죄함으로 죽어야 할 내가 

십X까로 인해 산 것과 그것을 전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야 함을 성경은 끊임없 
이 말합니다. 삶의 모든 것이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함이 없이는 참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정말로 믿는다 
면 그 의미를 발견하고 십자가가 모든 것임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가 모든 

것이 되든지 아무것도 아니게 되든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어중간한 상태란 없습니 
다. 여러분은어느쪽입니까?떤집실) 

얘 다음주을I 잔송 · 

282장 “유월절 때까 이르매” 

초기 한국 교회의 장로교 찬송가 〈찬성시> (1905년)에 처음 수록되었던 이 찬송가 

는 캐나다 장로회 선교사 구례선(영어명:그리슨)이 성찬예식을 위해서 한국어로 작 

시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1709년 아이작 핫츠박사가 성찬예식 찬송가로 작시한 것 
이라고보는견해도있다. 

작곡자는 헨리 캠블 올리버 박사로 1832년에 작곡하였다.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주님과의 마지막 성만찬을 회상해 보는 찬송가로 우리는 

주님이 그때 하신 마지막 언행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은혜를 받는다. “저희가 먹 

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 

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하시고또잔을가지사사례하시고 저회에게 주시며 가라 

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 
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 26:26-28). 

우리 교회에서는 이 찬송을 부를 때 1 ，4절은 남자 성도가， 2 . 5절은 여자 성도가， 
그리고 3 . 6절은 모두 함께 불러왔는데 가사 내용을 볼 때 이는 아주 적절한 찬양의 

방법이라생각한다 
(찬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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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렬O용l와 촬훌훌 성형 

줌마는왜우는거야7’ 

유치부꽃 2반도지혜가정 

어느 날 저녁시간， 작은아이는 일찍 

잠이 들고큰딸지혜와 난 TV앞에 앉 

았다， TV에선 한국에 표류중인 러시아 

여성에 관한 시사 프로그램이 방영 됐 

다. 그 여인의 아이는 중병에 걸렸고 
의료혜택도 받지 못한 채 생명을 잃었 

다. 

나는 같은 아이엄마로서 눈물을 감 
출 수 없었다. 러시아 여성과 아이의 

죽음에 대해 다루는 조금은 난해한 내 

용과 엄마의 눈물 앞에 지혜는 어리둥 

절해했다. 

“엄마 그 아기가 어떻게 됐데? 저 아 

“으웅， 아기가 너무 아랐잖아. 그래서 아기도 엄마도 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데리고가셨어!" 

“그럼 하나님나라에선 고칠 수 있나?’ “그게 하나님 나라에선 아프지 않거든. 

하나님나라는 

그 때 지혜는 빠르게 나의 입을 막았다. 
“알아， 알아. 돈 갖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다소 주제가 다르긴 했지만， 지혜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이 계시고 그 나라의 

확신이 있었던 것이다. 난 조금 짓꽃은 질문을 아이에게 하고 싶어졌다. 

“그런데 지혜야， 예수님은 어디가셔서 아플 때도 고쳐주러 오시지 않고 키 크게 

해달라는 지혜의 기도를 들었다고 전화도 안 해 주시는 거야?’ 

그런데 아이는 조금의 망설임도 흔들림도 없이 단호하게 말했다. 
“엄만 그것도 몰라? 양한테 갔지 ! 양 찾으러!" 
난 아이의 눈을 보며 소리 없이 아멘을 외쳤다. 지혜가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은 세상적인 나이를 무의미하게 한다. 난 성경에 그렇게도 7l주 언급되는 
‘어린아이와같은심령’의 참뭇을 비로소알수 있을 것 같았다. 아이의 자라나는 

신앙에서 우리 부부는 종종 이미 어긋났을지도 모를 우리의 신앙에 채찍을 맞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의 위치에서 부모의 위치로 옮겨 

주시고 또 끊이지 않는 신앙으로 가족을 결속시켜 주심은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임 

을깨닫는다. 

사랑하는 딸， 나의 보배 지혜야! 

아빠， 엄마는 세상 그 어느 진귀한 보물보다 우리 지혜가 더 소중하단다. 유치원 

친구에게 전도하는 모습을 보며 ， 하나님께서 지혜의 마음을 보고 은혜 충만케 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갖는다. 엄마의 부끄러운 욕심으로 지혜를 아프게 한 적은 없 

었는지 ， 또 미쳐 네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지나친 적은 없었는지， 오늘 네게 정중 
히 사과를 하고 싶구나! 아빠 엄마는 이제 지혜와 지형 이를 위해 기도도 더 많이 하 

고 성경도 더 많이 읽고 더 충실히 주안에서 살아갈게! 그렇게 지혜와 지형이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지표가 되는 부모님 이 되기로 약속할게 ! 사랑한다! 

“하나넘이 ì~요” 

유아부장수찬엄마 

수찬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두 번째 선물이다. 수찬이는 수찬이 누나 

와는 달랐다. 하나님의 다른 작품이니 당연한 것인데도， 이 간단한 진리를 인정하 
기가쉽지 않았다. 、、

찬양을 많이 배우고 부르라고 찬양대에 세우려고 하니 가운 입기 싫다고 누워버 

린다. 외출하려고 세수시키고， 옷 입히려면 도망 다닌다. 수찬이 누나는 같은 개월 

수일 때 혼자 세수하고 옷 입고 현관에서 엄마를 기다리곤 했었는데. 

쓸 때 없는 비교로 짜증이 나 있던 나를 감사하게 한 일이 있었다， 24개월 무렵 

인껏 같다. 교회학교에서 만든 성경 그림을 보여 주며 수찬에게 아빠， 엄마， 누나， 

수찬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늘과 달과 별 모두 네가 좋아하는 사과도 

다 만드셨다고 말해준 적이 있다. 수개월이 지난 뒤， 놀고 있던 수찬이에게 물었다. 
“수찬아 누가 수찬이를 만드셨지?’ 

믿훌의확교애서 

그릉돈.， /\f량들(잡하 13~) 

본 장에서는 나단 선지자의 예언대로(12:10-12) 다윗가의 재난이 성취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를 연애하나"(1절) , ‘연애하다’ 는 ‘성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 사랑을 느 
끼는것’의 뭇입니다. 암논과다말은 이복남매 지간입니다. 율법에는엄연히근친 
상간과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지요(레 18:6-18), 암논은 다말 때문에 괴로워하다 병 

이 납니다. 그는 다말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순수한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오 
직 육체적인 욕망과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참 사랑의 모습은 어 
떠할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 

를 위하여 자신을 버 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엠 
5:2) , 

결국 암논은 친구 요나답의 간교한 계략에 이끌려 다말을 범합니다(3-14절) , 암 
논은자신의 욕정을채웠고，그후병이 날정도로사랑한다말을심히 미워하게 됩 

니다(15절) , 다말은 수치심으로 몹시 괴로워하며 오빠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 
게’ (20절) 지냄니다. 폐인(廢A)처럼 되어 괴로운 나날을 보내는 비참한 삶이지요. 

다말의 이러한 모습은 죄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우리들의 옛 모습과 같습니다. “우 

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롬 7:5) ,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21절) , 다윗은 세상적 기준으로는 

좋은아버지였을지 모르나하나님 앞에서는부모의 본분을다하지 못했습니다. 다 

윗의 우유부단한 처신에 불만을 품은 압살롬은 치밀한 계획으로 2년 후에 암논을 

살해하고 맙니다(28 ，29절) ,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한 행위는 다말의 수욕(受흉)에 

대한 복수이기는 하나 합당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암논의 범죄는 개인적인 차원 

에서가 아니라 율법적인 차원에서 정계되어야 했는데， 압살롬은 자신의 분노한 감 

정에 따라 암논을 살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 

씀에 두지 않을 경우 항상 실패를 범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인간적 
으로 동정을 얻고， 합리화시킬 수 있는 일이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배치된 행통은 

또 다른 죄악을 낳게 되지요.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한 지 삼년이라” 

. (38절) , 다윗이 압살롬의 죄악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에 대한 정으로 애뭇할 만큼 
충분한 세월이 지났음을 알려줍니다.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 

음이더라" (39절 b) 압살롬에 대한 다윗왕의 분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누그 

러지고 오히려 압살롬에 대한 정이 되살아 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은 육체의 소역에 이끌린 범죄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줍니다. 

“네 악이 너를 정계하겠고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 

를버림과네 속에나를경외함이 없는것이 악이요고통인줄알라주만군의 여호 

와의 말이니라" (렘 2:19), 

수찬이가대답하는말. 

“하나님이가요 

(권항임기자) 

잘못 붙여진 말이 웃음을 터뜨리게 했지만， 아이의 표정은 진지했고 분명했다. 

아니 당연한것을묻는다는표정이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부부는 둘 다 모태 신앙이 아니다. 창조주를 만나고 믿고 찬양할 수 있기까 

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라는 존재의 질문 앞에서 고민했었기에 아이의 스 

펀지처럼 홉수된 대 진리에 대한 고백은 우리 부부를 감동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뿐인가 교회학교에서 인형극 ‘부자와 거지 나사로’ 를 보고 난 뒤부터는 가끔 

이런말을한다. 

“엄마! 마귀 믿으면 지옥 불 가구요， 예수님 믿으면 하늘나라 가요 

오! 주님 다른 아이와 비교하며 불평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깊고도 깊고， 넓고도 넓은 예수님사랑， 깊고도 넓고도， 깊고 넓은 예수님사랑. ’ 

요즘 수창이와 즐겨 부르는 찬양이다. 측량할 길 없는 깊고， 넓은 은혜 안에서 수 

찬이와 누나를 성장시키실 주님 !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명이라고 아이들 

로 고백하게 하실 주님 !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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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정화타교권사 
임영조 집사의 모친， 김경희 권사의 

시모， 17교구 태평구역/4월 16일 별 

세 ， 4월 18일장례 

2. 이용기씨 
이광현 집사의 부친 ， 양순자 집사의 

시부， 3교구 진달래 1구역/4월 22일 

별세 ， 4월 24일장례 

1 방현준 군{김학월 타교권사의 아들) 

과 김지현 맴김준호 성도， 조성욕 집 

사의 딸， 12교구)/ 29일(화) 12:30 종 

로 5가 여전도회관 2층(I호선 종로5 

가역 2번출구 혹은 4호선 혜화역 3번 
출구마을버스 42번 

2 김도균 군(김영아 권사의 아들， 2교 
구)과 최주희 앙(최돈국 씨， 김화옥 

씨의 딸)/ 5월 1일(목) 15:00 갈릴리 

1 저12차 학습 · 세례식 안내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제2차 학습 

세례식이 본당에서 ， 3시에 유아 세례 

식이 갈릴리 홀에서 있습니다. 해당자 

들은 30분전까지 지정된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모집부문 동산 산역관리인 

(숙식제공) 

미화츠1. 경비직 

2. 자격 세례교인 

3. 지|훌 서류 자필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당회장 추천서(타교인) 

4. 서류제훌처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충현교회 사무국 'lr 552- 8200 

모임 

권사 4지회월례회 
일시 : 30일(수) 수요1부 예배 후 

징소: 영아부실 

2 남녀전도부 언합회 월례회 
일시:오늘 15 :15 

장소 : 전도위원회 회의실 

흘 

3. 김충배 권김인환 타교장로의 아들) 
과 앙유리 ~~양은식 집사， 김지연 집 
사의 딸， 5교구)/ 5월 3일(토) 12:00 

호주시드니 

주소변경 

박필래 안수집사， 김성도 권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 2동 1331 우성 2 

차 아파트 16통 1 002호 ft02-588-

7288,011-9166-0588 

5월 주일 및 수요예배 기도 담당 
• 감시위원회 전반기 회계감샤실시 

워를 0E| 주일예배(장로) 친맴|배 수요예배 (권새 

II m W V (인수집새 
II 

4 긴U처 t.: '채” 김환기 박홍규 진홍용 이실호 이정탁 김복희 김구형 
11 최지윤 권명옥 김구형 김영달 노영한 이영환 한정희 김영미 
18 박철구 이창호 이계인 김종구 조종환 전계식 양신자 박홍규 
25 한송규 박찬섭 차신득 낀니 여 O으L 고제숭 이인원 최경순 김영자 

1 기 간 : 2003년 3월 "'4월 

2. 대 상 각 부서 회계(전도회 저|외) 

3. 징 소 감사위원회(교육관 302호) 

4 준비서류 ‘ 시산표 (2002년 12월， 2003년 1월)， 

금진출납부 원장 영수증절 통장 

이번주새벽기도회 담당 

28(월 29(화 30(수 1 (목 2(금 3(토 4(주일) 

설교자/기도자 | 장 훈/조종환 | 임현덕/김달현 ] 이희식/이달옥 | 최종철/이영환 | 하종철/정재모 | 이종대/장혜구 | 김정수/최문실 

예배 담당안내 (4/30- 5/4) 

날짜 여|배 예배전찬앙 사 회 기도 설 교 

4/30 수요 I 이종철 이증영 주의 전을 사모하라(첼 47:1-2) 김영훈 목사 

4/30 수요Il 최종철 최명초 제지들을찾아오신 예수님(요 21:1구) 박인기 목사 

5/2 금요집회 특별찬양(바리톤 이성연Y할렐루야중창단/목사푸부찬양대) 정현민 검통하옥사 

5/4 주일 I 정진호 김천챈 참된 양식， 참된 음료(요 6:52-59) 방준영 목사 

5/4 주일Il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외/바이올린 검소현(고둥부오케스트라 악장) 이종철 김환기 나를 기념하라(고전 11:23-26) 정현민 목사 

5/4 주일 m 예수께로가연 외/바이올린 김유정(할렐루야오케스트라 악장) 여성기 박홍규 나를 기념하라(고전 11 :2~←26) 정현민 목사 

5/4 주일 IV 예수께로가연 외/바이올린 김유정(할렐루야오케스트라 악장) 서광진 진흥용 나를 기념하라(고전 11 :2~←26) 여국근 목사 

5/4 주일 v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외/소프라노 김지회(멤옐 찬양대 솔로이스트) 김용덕 노영한 성찬후찬미한 제자들(마 26:26-30) 류병회 목사 

5/4 주일찬양 안창덕 이정탁 지극히 작은 자(마 25:41-46) 이종대 목사 

충현가도의창 

띠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 

치하심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와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복음의 진리 

를 선포o-}는 정결한 통로로 人}용하여 주소 

서. 
a 모든 교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영흔 
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경건의 능력을 소유 

하게하소서. 

a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빛 모든 직 
분자가 진리를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를 힘쓰게하소서. 

댁 충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님의 말혐l 매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 

주어진 5대목표를성취하는 생명력 있는교 

회가되게하소서. 

딩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 

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 

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 

으로함께 지어져 가게 하소서. 

딩 교구별 태신자 전도와 교회 주변 전도를 

통하여 충현교회가 민족복음화를 구체적으 

로 실천하고 성취하는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소서. 

a 단기선교를 통하여 충현에 속한 모든 성 
도들이 모든 족속과 열빙L을 흥F하여 구원의 

빛을 전하는증인이 되게 하여 주소서. 

[ 섬·기·는· 분· 틀 l 

· 시무장로 

. 우|임목사 김성관 

l 부목사 

예배및집회안내 기도원안내 

구 분 시 간 장소 

오전 7:00 본 당 
Il 오전 9:00 본 당 

주 일 예배 
m 오전 11:00 본당 

(수화1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rv 오후 1 :00(외국어 동시통역 얘배) 본 당 

v 오후3:00 본 당 
(젊은이가 드라는 얘배) 

찬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수요예배 l 오전 11:00 Il 오후 7:30 본 당 
금요집회 오후 7:3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 당 

김의철 김은호 노광헌 오진국 이병학 
선교위원징 7교구장 딩회서기 뼈배위원 교구위원징 

최대원 엄필성 강모용 이 훈 남선우 
예배위원징 쩨3교육위원장 구찌부징 진앙위원장 업인운영위원 

정운석 김영길 조언제 김종구 최무길 
8교구징 옹Af위원장 용시위원 층연기도원깅 건축위원 

김천채 이창호 차신득 김광남 이종석 
1교챔 시링부징 법인운영위원 전도위원장 기획위원정 

임무천 최기홍 이갑재 
건축위원장 빼배부정 15.교구징 

이정우 김단용 황영일 
건축위원 14교구징 건축위원 

김환기 원웅철 이형수 
9교구징 재1교육위원징 딩회부서기 

김구형 최윤덕 이계인 
재2교육위원징 입D뉴얼친행징 O앤찬g때징 

·목요전 Iσ00/월， 화， 목 오후7:00 에 

동문경비실 앞출빌닝1던71.도원차를tol 

운행을하찌않숨」다 

구 분 시 간 장 ~ 구분 시 간 장 { 끼‘ 

l 오전 9:00 
교육관 110호 

청년 2 부 오후12:20 교육관 501호 
영아부 U 오전10:50 

장년 1 부 오후1 2:30 교육관 507호 
l 오전 9:00 

유아 부 11 오전10 : 50 
교육관 201호 장년 2 부 오후1 2:30 교육관 407호 

l 오전 9:00 장년 3 부 오후12:30 교육관 307호 
유치부 

11 오전10:50 제2교육관 1총 
소망부 오후12: 1 5 갈컬 리 흘 

유년부 오전10:30 교육관 307호 신혼가정부 오후1 2: 1 5 교육관 204 ， 205호 

초퉁부 오전10:30 교육관 407호 사 랑부 오전11 :00 복지관 지하1충 

소년부 오전10:30 교육관 507호 에바다부 오션9αX학생)/오후 1:00(생인) 교육관207호 

중퉁 I 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탁아부 오전 9:00-오후 2:00 교육관102호 

중퉁 2 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새가족부 오전 9:30 갈렬리훌， 에다니흘 

중퉁 3 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교육관107호 

고 퉁 부 오전 9:30 제 2교육관 4충 조기교육원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대학부 토， 오후 4:00 제 2교육관 4충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 :00 아 엔 훌 

청년 1 부 오전11:00 제 2교육관 4충 충현선교훈련 오후 6: 10 갈렬 리 훌 

이병옥 안종욱 
깅A써원징 탁01부징 

진홍용 전홍렬 
행정위원징 직능전도부징 

한송규 김영수 
신혼1엠부징 선교위원 

안동현 황의만 
i많~때부징 소밍부징 

박덕양 이태식 
새가족부장 칭년2부정 

조종환 배춘식 
때HI디부징 13.교램 

최지윤 노영한 
g번1부장 3교구징 

강철형 펴l숭 
빽빼위원 칭년1부징 

정태두 박홍규 권명욱 
몽써원 기브리얼짧쩌징 전도위원 

김영달 이실호 박찬섭 
A뮤국정 째1교육위원 제1교육위원 

박철구 정청길 신상수 
전도위원 뼈배위원 얘배위원 

김영은 
행징위원 오전 11시에 드리는주일 m부 예배는 영어1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N부 예배는 스리랑카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동시 동역될니다， 
Simu~aneous 뼈잉atα15 In 당19lish ， Chinese, Japanese and 혀n 벼nguage are avai빼Ie atthe 티evenO’ ck엉< Worship Service, 
때 sri 며뼈n， Chinese, Mα맹olian ， Russian, 에떠1 ， 때 Inc앙l8Sian are 허soavaJ녕bIe at the one 0’ @성< Worship않vice 

이종대 정현민 김통하 서광진 박인기 
소잉부 교구위원회 기획위원회 5교구 에H때부 

여성기 류병희 이종철 김영훈 여국근 
3교구 대학부 선교위원회 9교구 2교구 

김교성 이수근 이유진 안창덕 방준영 
11교구 4교구 14교구 16교구 8교구 

나광영 정진호 김용덕 이성욱 고광환 
6교구 7교구 15.교구 10.교구 1교구 

김황곤 위건량 김익환 김정수 장 훈 
외선부 12교구 13.교구 고등부 소년부 

임현덕 이회식 최종철 하종철 안치원 
17교구 중등2부 중등1부 17교구 유년부 

이태복 정충신 양재웅 
펀집국 초등부 교육연구원 

· 전도목사 이정철 

· 여전도사 

정연회 신통자 윤인숙 한영준 김연식 
9교구 4교구 3교구 12교구 17교구 

홍순애 이욱주 김말자 안태순 김정연 
10.교구 6.ii!구 5교구 8교구 13교구 

조옥자 강덕필 김정신 장혜구 최문실 
7교구 16.교구 14교구 Z교구 11교구 

전은희 김영순 김정자 이수경 
1 7.교구 1교구 15.교구 19교구 

• 찬앙감독 강임구 • 전임지휘자 서준성 
l 전임독창자 김소연 

l 딘기선교사 강기 엽 (스리랭” 
l 협력선교사 허요셉 (01집틱 


